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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 뇌 장벽 아미노산 운반체 결함에 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는 흔히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과 중복되는 유전질환

이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 연구원 Gala Novarino 박사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ASD의원인으로 분지 사슬

아미노산(branched-chain amino acid, BCAA)의 이화 경로(catabolic pathway) 기능 이상을 기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혈액 뇌 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에 위치하는 거대 중성 아미노산 운반체인 용질 운반체

7a5 (SLC7A5)가 뇌 BCAA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생쥐 뇌 BBB의 내피세포로 부터 Slc7a5를 제거하면 비정형 뇌 아미노산 프로파일, 비정상적

mRNA 번역 및 심한 신경학적 이상이 야기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연구팀은 SLC7A5 유전자에서 악성

동형접합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폐 성향 및 운동 지연 환자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BCAA의

뇌혈관 내실(intracerebroventricular) 투여를 하면 성체 돌연변이 쥐의 비정상적 행동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LC7A5 돌연변이에의한신경학적증후군을밝혀내고, 인간 뇌 기능에서BCAA의

필수적 역할을 보여준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mpaired+amino+acid+transport+at+the+blood+brain+barrier+is+a+cause+of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mpaired+amino+acid+transport+at+the+blood+brain+barrier+is+a+cau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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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behavioral Abnormalities in the Tie2Cre;Slc7a5fl/fl Mice

1. 혈액 뇌 장벽 아미노산 운반체 결함에 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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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임상 신경과학에서 전기생리학 분야의 잠재적 역동성은 근본적인 관심사이지만, 살아있는뇌에서특정

세포 유형이 어떻게 이러한 역동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Mark J. Schnitzer 연구팀은 메케니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쥐에서

특정 뉴런의 세포막간 전압 역동성을 기록하기 위한 광학기술인 TEMPO를 개발하였다. TEMPO는기존의광섬유

기술보다 10배 이상 감도가높고,양자역학적 광자 샷 노이즈(photon shot noise)로설정되어있어최소한의노이즈를

가진다. 연구팀은 델타, 세타 및 감마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을 추적 할 수 있는 TEMPO의용량을검사한후,산재되어

전기적으로는 구별 할 수 없는 도파민 D1, D2 수용체를 발현하는 중형돌기 선조체 뉴런(striatal medium spiny

neuron, MSN)들을 비교하였다. 흥미롭게도, MSN 집단의 역동성은 전기기록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식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별개의 동조성 상태(coherent state)를 보여 주었고, 두 MSN 하위 유형 모두에서 동조화된 과분극

(synchronized hyperpolarization)이 수반됨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TEMPO가 정상 및 병리학적 신경생리학

상태를 특정 세포 유형의 막간 전압 활동 패턴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단임을 보여준다

* Article: http://www.cell.com/cell/abstract/S0092-8674(16)31593-8

2. 세포 유형 특이적 전압활성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광학 기술

http://www.cell.com/cell/abstract/S0092-8674(16)3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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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 reveals brain-state dependent Voltage dynamics in active mice

2. 세포 유형 특이적 전압활성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광학 기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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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54/6316/1136.full.pdf+html

 본인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6자리 인증번호, 길을 가면서 마주친 사람의 얼굴. 순간적으로 접한 정보는 잠시만 기억할 뿐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단기기억도 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위스콘신대 정신과학과 네이선 로즈 교수팀은 미국 노터데임대, 벨기에 리에주대와 공동으로 뇌신경세포(뉴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단기기억도 되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일자에 발표했다

3. 스치고 지나간 사람의 얼굴도 뇌는 기억한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54/6316/1136.full.pd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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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실험참가자(피험자)에게 한 개의 단어 또는 얼굴 그림을 2초간 보여준 다음, 이때 뇌의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는지를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장치로

확인했다

 그 다음 연구진은 피험자에게 많은 단어와 얼굴 그림을 무작위로 보여줬다. 그러자 피험자는 처음 본 단어나 얼굴 그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산만한 정보를 접하

며 기억해야 할 내용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활성화됐던 뉴런도 다시 비활성화됐다. 잠시 후 연구진은 자기장으로 2~3초간 뉴런을 자극했다. 그러자 피

험자는 처음에 봤던 단어와 얼굴을 바로 구별해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기기억에 대한 기존 이론에 배치된다. 이전까지 단기기억은 뉴런끼리 일시적으로 연결돼 생겼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과학자들은

단기기억을 유지하려면 해당 뉴런이 계속 활성화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로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기기억은 휴면 상태에 있을 뿐 반복해서 상기시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단기기억도 얼마든지 재생

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3. 스치고 지나간 사람의 얼굴도 뇌는 기억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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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 김응국-원소윤 교수팀

뇌신경세포서 관련 단백질 확인… 유전자 조작 통해 치료 길 열어

 ‘운동성 치매’라 불리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을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응국 원소윤 충북대 의대 교수팀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 속엔 ‘PAK4’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적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쥐를 이용해 해당 유전자를 치료한 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PAK4 유전자의 발현이 적으면 같은 이름의 PAK4 단백질의 생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된다는 것을 규명했다. 파킨슨병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 원인을 밝힌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PAK4 유전자 발현은 정상인의 25∼30%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특정 유전자의 이상 발현을 발견할 수 있는 ‘면역 염색법’으로 사람의 사후 뇌 조직을 관찰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그간 PAK4 단백질은 암 유발

과 뇌 형성에만 관여한다고 알려졌는데, PAK4 단백질이 도파민 신경세포에도 존재하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도 확인했다. 실험쥐의 두뇌 중 한쪽만 도파민 신경세포를 소실시킨 후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을

투여했다. 신경을 흥분시키는 도파민이 쥐의 정상 뇌에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쥐는 손상된 뇌 쪽 방향으로 빙빙 도는 행동을 보였다

4. 한국 연구진, 파킨슨병 유전자 세계 첫 발견 출처 : 동아닷컴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Nigral+dopaminergic+PAK4+prevents+neurodegeneration+in+rat+models+of+Parkinson%E2%80%99s+diseas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Nigral+dopaminergic+PAK4+prevents+neurodegeneration+in+rat+models+of+Parkinson%E2%80%99s+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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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 쥐의 유전자를 치료해 손상됐던 뇌의 PAK4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도록 했더니 쥐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횟수가 감소했다. PAK4 유전자를 치료

하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보호되고 파킨슨병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파킨슨병은 현재 국내에만 10만 명의 환자가 있다. 치료제가 없어 증상만 완화시키는 수준이다. 원 교수는 “현재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이나 기계요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약물은 장기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키고 기계요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 유전자 치료법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파킨슨병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 30일자에 실렸다

4. 한국 연구진, 파킨슨병 유전자 세계 첫 발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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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 끊는 ‘호르몬’ 있다 英 연구팀 발견 FGF21 호르몬 … “알코올 중독 치료제 개발 기대”,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알코올 섭취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발견돼 알코올 중독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군터 슈만(Gunter Schumann) 박사가 유럽인 10만5000명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설문 조사하고 DNA 샘플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

했다고 인디언익스프레스가 29일 보도했다

분석결과,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섬유아세포 증식인자 21’(FGF21)을 발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FGF21은 알코올과 설탕의 섭취에 반응해

간에서 생산되며 뇌에 직접 작용, 알코올과 설탕의 섭취를 제한한다

슈만 박사는 “FGF21 호르몬의 발견으로 음주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알코올 중독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됐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KLB+is+associated+with+alcohol+drinking%2C+and+its+gene+product+%CE%B2-Klotho+is+necessary+for+FGF21+regulation+of+alcohol+preferenc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KLB+is+associated+with+alcohol+drinking,+and+its+gene+product+%CE%B2-Klotho+is+necessary+for+FGF21+regulation+of+alcohol+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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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슐린저항성, 증상없는 뇌경색 발병 주요원인 출처 : e-헬스통신 시대 오나

서울대병원,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개선 필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슐린저항성이 '증상 없는 뇌경색'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원내 가정의학과 이지은·박진호 교수가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권형민 교수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뇌경색은 뇌에 분포하는 혈관의 일부가 막혀, 뇌기능의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주 작은

혈관에 발생해 겉으로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한다.무증상 뇌경색은 대부분 뇌의 소혈관이 막혀생기는 '열공성뇌경색'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환자는 당장은 증상이 없어 건강해보이지만, 향후 뇌졸중, 치매 등이 갑작스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326명의 뇌 MRI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인슐린저항성과 열공성 뇌경색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열공성 뇌경색이 나타날 확률이 69%, 열공성 뇌경색 병변(뇌경색으로 변성된 뇌 조직)의 개수가 2개 이상 다수로 발

견될 확률이 76% 높았다

인슐린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주로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며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nsulin+Resistance+Is+a+Risk+Factor+for+Silent+Lacunar+Infarction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nsulin+Resistance+Is+a+Risk+Factor+for+Silent+Lacunar+Infarction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6. 인슐린저항성, 증상없는 뇌경색 발병 주요원인 (계속)시대 오나

이 연구는 이 인슐린저항성이 무증상 뇌경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권형민 교수는 "현재까지 고혈압과 당뇨병이 열공성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 의하면 인슐린저항성 자체가 뇌의 소혈관에 동맥경

화를 일으켜 열공성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호 교수는 "인슐린저항성은 복부비만,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의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인슐린저항성

을 개선하면 열공성 뇌경색 환자들도 뇌경색과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뇌졸중협회 공식학회지인 '뇌졸중(Stroke)' 誌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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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난 상태로 잠들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일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짜증나고 화난 감정을 가누기 힘들 때 곧바로 '잠들기'를 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는 이런 감정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기억을 지우기 힘들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최근 과학 전문 매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은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연구팀의 기억과 수면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나쁜 감정 상태로 잠들 경우 이 기억을 잊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누군가의 혐오스러운 사진 2장을 보고 이를 기억하게 한 뒤 이틀 동안 뇌 스캐닝을 했다. 뇌 스캐닝 분석 결과 학생들은 사진을

본 직후보다 하룻밤 지난 후에 기억 통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부정적 기억을 품은 채 잠을 자면 뇌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은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트라우마와 같은 '감정 상태'도 포함되며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수면 패턴을 조정하거나 특정 뇌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 등을 찾는다면 나쁜 기억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치료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emory+consolidation+reconfigures+neural+pathways+involved+in+the+suppression+of+emotional+memories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emory+consolidation+reconfigures+neural+pathways+involved+in+the+suppression+of+emotional+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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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 심장도 해친다" 출처 : e-헬스통신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908343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만이 아닌 심장도 해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심혈관연구소의 페데리카 델 몬테 박사 연구팀이 치매 환자 22명(평균연령 79세)과 정상인 35명(평균연령 78세)을

대상으로 심장 건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치매 환자는 심근 조직의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증가해 있었으며 이와 함께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 내보내는 좌심실 벽이 두꺼워져 있었다고 델 몬테 박사는

밝혔다

이 때문에 좌심실이 혈액을 펌프질해 내보내기 앞서 스스로 확장해 우심실의 혈액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그는 말했다

좌심실의 이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축 기능이 정상이라도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좌심실 벽이 두꺼워진 이유는 심근 조직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집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심장병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온라인판(11월 28일자)에 실렸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9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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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nhibition+of+glioblastoma+tumorspheres+by+combined+treatment+with+2-deoxyglucose+and+metformin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에서 암줄기세포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차단해 암을 치료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원내 신경외과 강석구 교수와 위장관외과 정재호 교수가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김필남 교수와 함께 당뇨치료에 사용되는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메포민)과 당대사 억제물질인 2-디옥시글루코스(2DG) 병용요법이 교모세포종 내 암줄기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치료효능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교모세포종은 가장 흔한 일차성 뇌종양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4.6개월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대표적 난치암이다

성장속도가 빨라 뇌압상승으로 인한 두통과 뇌의 이상 자극으로 인한 경련 및 기억소실, 성격변화 등을 일으키고 안면마비와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도

동반한다

현재 표준 치료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 후 방사선치료와 항암요법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교모세포종의 암줄기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해 항암효과를 높이는 치료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메포민과 2DG를 함께 투여한 세포 실험에서 종양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ATP)가 72%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3차원 배양 플랫폼에서 세포의 성장 거리를 통한 침윤정도를 비교했을 때 병용요법을 시행한 결과 85% 수준으로 감소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메포민과 2DG를 병용투여한 결과 생존 기간이 83일로 투여하지 않았을 때(48일)보다 늘어났다

9. 교모세포종, 성장 암줄기세포 억제…암 치료 가능 출처: e-헬스통신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Inhibition+of+glioblastoma+tumorspheres+by+combined+treatment+with+2-deoxyglucose+and+metfo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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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바이구아니드계열 약물(HL156A)을 기존의 항암제(TMZ)와 병용 투여한 결과 교모세포종 암줄기세포의 생물학적 변화와 동물실험에

서 생존율 증가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두 약물을 병용투여했을 때 교모세포종의 암줄기세포에 이용되는 ATP가 70%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암줄기세포의 증식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에서도 줄기능(stemness)이 97% 줄어들었다

암줄기세포에서 사용하는 산소소비비율(Oxygen consumtion rate, OCN)도 8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원 배양 플랫폼 실험에서 침윤 정도는 67% 감소했다.

교모세포종 암줄기세포를 뇌에 이식한 동물실험에서는 생존기간이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47일에서 106일로 늘어났다

강석구 교수는 "융합연구를 통해 대표적 난치암인 교모세포종의 치료 효과를 증명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바이구아니드 계열 약물과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시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교모세포종 치료의 새로운 치료 방향성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최근 세계적 신경종양학회지 '뉴로온콜로지(Neuro-Oncology)'에 게재됐다

9. 교모세포종, 성장 암줄기세포 억제…암 치료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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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새해 기초연구지원 1조2643억원으로 확대…연구몰입 환경 조성 출처: 전자신문

 정부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해 기초연구 지원을 1조2643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진연구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 평가를 생략한다. 연구부정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새해에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총 1조2643억원을

기초연구 분야에 지원한다. 올해보다 1601억원 늘어났다

* 기사 출처: http://www.etnews.com/20161201000458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로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보다 449억원 많은 3864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올해보다 1152억원 늘어난 877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향상하고 선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 몰입 강화를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http://www.etnews.com/20161201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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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새해 기초연구지원 1조2643억원으로 확대…연구몰입 환경 조성 (계속)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1. 정부, 새해 기초연구지원 1조2643억원으로 확대…연구몰입 환경 조성 (계속)

 연구자 연구단절 완화를 위해 장기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신설했다. 신진연구 예산은 올해 1181억원보다

26% 많은 1482억원으로 늘렸다. 중견연구는 3696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는 2681억원에서 3034억원으로 확대했다

 장기 연구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자가 안정적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 우물 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올해 신규과제의 10% 이내에서 새해에는 20%로 확대한다. 종료과제 가운데 우수 후속과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 지역대학연

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 환경이 열악한 연구자 지원도 올해보다 109억원 늘려 과제 378개를 추가했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박사후 국내외 연수 지원단 가를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해 안정적 연구여건을 제공한다

 연구자 부담을 완화한다. 신진연구자 역량강화와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

트를 확대한다. 신규과제를 평가할 때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연

구서식 간소화 등으로 행정 부담도 경감했다. 보고서 양식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보고서를 최대 30쪽에서 10쪽으로 축소한다

 성실과제 제재도 완화한다.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선정평가 점수 감점 미부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

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할 에정이다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2. 치매 신약 후보 '솔라네주맙' 임상 실패 EXPEDITION3 연구결과…위약대비 인지기능개선 효과 미비, 출처: 메디칼업저버

 릴리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솔라네주맙(solanezumab) 대규모 임상시험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EXPEDITION3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단일항체로 솔라네주맙을 투여한 결과 위약 대비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P=0.095)

 릴리는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솔라네주맙의 효능을 알아본 3상시험, EXPEDITION3 연구가 최종적으로 실

패했다"고 밝혔다

 솔라네주맙을 투여받은 치매 환자에서 위약대비 인지기능개선 효과가 수치상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게 릴리 측 설명이다

 솔라네주맙(solanezumab)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단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제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증가를

억제해 뇌 신경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개발됐다

 EXPEDITION3 연구 이전에도 경증 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연구인 EXPEDITION 1, EXPEDITION 2를 시행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두 연구 모두 1차 종료점에 포함된 △ADAS-cog11(범위 0~70점,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 인지장애를 의미), △일상활동척도(ADCS-ADL; 범위, 0~78점, 점수가 낮을

수록 기능악화를 의미), △14문항-AD 인지평가척도(ADAS-cog14; 범위, 0~90점,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 인지장애를 의미)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 및 생활

기능 등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진행된 EXPEDITION3 연구는 명확한 데이터 도출을 위해 연구방법에서 1차 종료점을 기존 일상활동척도(ADCS-ADL)와 FAQ에서 14문항-AD 인지평가척도

(ADAS-cog14)로 수정하는 과정 등도 거쳤지만, 결과는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미비했다로 나왔다

 이에 릴리 John Lechleiter CEO는 "수십만 명의 치매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들이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을 향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그 기대

를 빗겨간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Related News: http://www.psychiatryadvisor.com/alzheimers-disease-and-dementia/solanezumab-fails-primary-

end-point-in-alzheimers-trial/article/575785/

http://www.psychiatryadvisor.com/alzheimers-disease-and-dementia/solanezumab-fails-primary-end-point-in-alzheimers-trial/article/5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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